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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1860년대의 미국의 기능주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 이 한 산업디자인에서의 그 유명한 말이 ‘디지털시대’ 라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는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또한 이러한 기능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형태는 감정을 따른다.’ 라고 말한 ‘애플’의 디자이너 애슬링어가 한 말과 이에 영향을 받아 얼마전 까지만 해도 몹시도 유행했던 ‘감성디자인’ 이란 말 또한 근래 들어서는 쉽게 듣기 어렵다. 이렇듯 산업디자인과 디자이너에게 있어서의 ‘형태’는 디자인을 해결해 내는 실마리인 동시에 ‘철학’ 이며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0과1의 이진법 속의 새로운 세상인 ‘디지털환경’ 속에서 우리는 ‘형태’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정의’를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의 수 많은 컨텐츠와 다양한 정보를 위한 ‘인터렉션’ 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디자이너에게 있어 최고의 과제인 ‘형태’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비 디지털시대’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 형태’에 대한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도구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디자인은 사용자-인간-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성’, ‘기능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산업시대 초기 때부터, 비디지털 시대 때부터 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자는 비 디지털시대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 

비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주어진 시간과 한정된 공간 속에서 그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비트의 발생 원인들을 완전히 새롭게 조립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의 창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함으로
 인간을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와 같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여러 가지의 모습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새로운 모습의 창조를 가능하게 해주며 또한 시간의 제약 없는 재조립, 수정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과거 비 디지털시대처럼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따른 역할의 수행으로 만들어 지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디지털 삶을 살아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화 되어진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마치 ‘레이어’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레이어드 인간’ 이 바로 디지털화 되어진 디지털 환경 속의 인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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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디지털 시대 인간의 모습 ‘레이어드 인간’
 이와 같은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모습은 비 디지털 시대와는 다른 ‘시간’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연속성의 흘러가 버리고 마는 시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취합, 선택, 창조,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에서는 ‘활성’, 과 ‘비 활성’ 을 스스로 만들어 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림2 >와 같이 ‘비 디지털 시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과 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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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디지털 시간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

 이러한 ‘디지털 시간’ 속에서의 인간은 ‘디지털 공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스스로 공간에 따른 자신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제약 없이 선택, 취합, 창조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다양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에서는 ‘활성’, 과 ‘비 활성’ 을 스스로 만들어 나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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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간의 모습

 이처럼 ‘디지털 환경’ 에서의 인간은 ‘비 디지털 환경’ 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레이어’를 만들어 내고 ‘활성’, ‘비 활성’화 를 통하여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어를 생성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인 것이다. 자신의 본능과 원하는 바에 따른 ‘레이어’를 생성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과거 기능주의 시대의 기능을 위한 형태, 또는 ‘감성디자인’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비롯되어지고 인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디자인철학에서 나오는 비 시대적인 형태는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사용자’를 위한 형태와 디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사용자를 위한 형태와 디자인의 접근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개념정립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이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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